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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주일말씀 ‘정리하여 청결하게 하라’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선생님

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온전한 뼈대를 주셨으

니, 이젠 저를 통해 주님께서 이 뼈대에 살을 붙여

주실 차례입니다. 이 귀중한 뼈대에 살을 더하는 말

씀을 주세요.” ] 

* 예수님 말씀 *

사랑한다, 섭리사 신부들아.

이 말씀을 받기 위해 

선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몸부림쳐 받은 말씀인줄 아느냐. 

선생은 항상 실천하고 말씀 받았다.

이것이 너희와 그의 차이이다.

주일말씀, 수요말씀, 계시말씀, 천국성령운동 말씀 

등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실천을 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 거의 없구나. 

실천을 통한 말씀이기에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이니라. 

진정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실천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지만 

진정 이 말씀의 가치와 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다.

실상 섭리사 너희들도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잘 될 수 있었노라.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앙이 견고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짐으로

진정 이 섭리사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신앙과 마음이 약해짐으로 쉽게 변질되고 

그러다 섭리사를 나가게 되는 것이니라.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실상 실천이 부족하였기로 나간 것이다. 

그들을 보며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파선되는 자

들 또한

실천이 약해서이다. 

그러니 신앙을 파선시키지 않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실천이다. 

실천을 통해 말씀을 받아야만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진정 이 같은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니라. 알겠느

냐.

마음과 행동이 일체되었다 함은

곧 말씀에 일체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그저 마음만 말씀과 같다고 해서 

말씀에 일체되었다 함이 아니니라.

진정 말씀에 일체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에 떨어지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떨어지는 말씀을 

온전히 맞아 행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습성, 습관, 혈기 등의 것들이 

온전히 정리되고 청결케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 

금주에 떨어지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다가 

다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맞은 후 행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니라.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 

전까지 사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살면 온전치 못

함으로 낙심하고 실족한 자들도 모두 온전해져 휴

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맞았다. 

실상 너희가 말씀에만 일체되어서 살면

가지각색의 문제들이 사라진다.

하지만 말씀에 일체되어 살지 않으니

자꾸만 낙심이요 좌절이니라.



이젠 알겠지?

섭리사 신부들 잘할 것으로 믿노라.

섭리사를 축복하노라. 

안녕, 나 예수가. 


